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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A happy new year (Economist 15.1.3) 

 o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는 '15년에도 이어질 것이며, 특히 그동안 

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민층에도 이익이 확산되는 모습

   - '14년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+5.0%(전기대비, 연율)로 수정치 대비 큰 폭 상향

'

   - 내수경기 호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등 노동시장의 양적․질적 개선 

    ‧ 비농가 취업률은 90년대 이래 ‘14년 가장 높았고, 실업률 또한 5.8%까지 하락

' '

    ‧ 그동안 정체되었던 임금소득도 상승세를 보이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가계에도 

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을 반증 

   -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+2.0%

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('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+1.3%)

    ‧ 원유가격 급락은 낮은 물가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

    ‧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짐에 따라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

가능해졌고, 이는 자산가격의 고공 행진을 견인  

 o 로런스 서머스(前 美재무부장관), 에릭 로젠그렌(보스턴연준 총재) 등은 미국의 

경기 회복론에 대해 신중한 모습

   - 금리인상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후 인플레이션, 임금 증가세 등의 경기 

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함 


